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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베트남,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한다
- 한-베트남 특허청장 양자회의 개최(6.22) -

- 포괄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,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연장 합의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6월 22일 오전 10시(현지시간) 하노이에서 베트남 

지식재산청(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)과 양자회의를 갖고 

지식재산권 보호,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요령(노하우) 공유, 심사역량강화 등을 

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(MOU)를 체결했다. 

 또한 양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

(PPH*) 연장문서에도 서명했다.

* Patent Prosecution Highway : 2개 이상 국가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 가능

하다고 판정되면, 제2국에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

<한-베트남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>

 한-베트남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(MOU)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

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RCEP) 지식

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

따른 내용이 반영됐다.

 이를 통해 특허권·상표권·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

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RCEP)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

이루어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

것으로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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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-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연장문서 합의>

 양 청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를 올해부터 

2년간 연장하는 문서에도 서명했다.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

하려는 양국 기업은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

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

<한-베트남 상표전문가회의 재개 합의>

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. 앞으로 

양 청 간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, 심사실무의 경험과 요령(노하우) 등의 

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

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. 

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우리

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, 최근 상표권 침해와 상표무단선점 등으로 

현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”이라며 “양자회의를 

통해 양 청이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,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

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

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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